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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승기천은 평소에는 물이 많지 않은 작은 개천이었음. 60년대에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국민주택이 있었음. 전과 달리 복개 후 물이 역류하여 넘치게 됨. 승기천은 원래 물이 

조금씩만 흐르는 곳이었음. 수봉산은 판자촌이 있는 허허벌판이었음. 수봉산의 물은 

석바위 쪽으로 많이 흘러감. 주안2동이 개발로 헐리기 전 기록을 남기지 않아 후회됨. 

개발보다는 있는 집을 잘 보수해서 사용했으면 함. 80년대 말이 되어서야 골목을 배경

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함.

주요 색인어

승기천, 개천, 독정이, 수봉산, 승학산, 동양장사거리, 개울, 새한아파트, 미꾸라지, 

국민주택, 용현시장, 복개, 수봉공원, 원인재, 삭막, 굴포천, 판자촌, 화장터, 보건

소, 신기시장, 인하대, 장화, 개발, 토박이, 역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승기천에 대한 기억

00:00:00~

00:06:06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학교에 다니기 위해 64년에 인천에 옴.

- 독쟁이(독정이)고개, 수봉산, 승학산에서부터 흐른 물이 동양장사

거리(승기사거리)에서 합쳐져 큰 개울을 이룸.

- 비가 많이 올 때는 용일초 뒤 당면공장(새한아파트 자리) 앞에서 

미꾸라지를 잡기도 함.

-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는 물이 조금씩 흘러감.

- 70년대 말 도로가 생기면서 수봉산 물이 독정이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게 됨.

- 승기천은 천보다는 흙과 수풀이 있는 개울이었음.

2. 60년대 국민주택

00:06:07~

00:07:53

- 똑같은 모양으로 지은 단층 국민주택 7채가 있었음.

- 용현시장 들어가는 길의 농협, 주차장이 있는 블록에 위치했음.

- 판잣집들을 개발하자 사람들이 독정이로 밀려와서 살게 된 것.

- 70년대 말, 국민들이 용현1.4동 주민센터가 있었던 언덕에 집을 

다시 지음.

3. 승기천에서의 에피소드 & 복개와 범람 00:07:54~

00:09:00,
-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물로 미꾸라지를 잡기도 함.



-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었다가 쭉 빠져버렸음. 홍수나 물난리가 

나지는 않았음.

- 동양장사거리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은 복개 이후임.

- 개울 자체는 좁았지만 (주변이) 넓어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를 데가 

있었음.

- 당시에는 복개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음.

- 70~80년대만 해도 주변 환경보다는 사람 얼굴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음.

00:10:44~

00:15:04

4. 승기천의 복원

00:15:05~

00:23:19

- 원인재에 있는 개천은 과거 염전을 공단으로 조성하면서 둑을 쌓

아 넓은 편. 

- 승기천을 개방하려면 물을 끌어와 수봉공원부터 내려보내야 하는

데 쉽지 않음.

- 도시가 삭막해서 승기천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고 생각하기도 함.

- 비가 올 때만 물이 많아졌던 것을 천이라고 하는 것이 답답함.

- 현재 물이 범람하는 것은 복개되어 물이 빠지지 못하고 역류하기 

때문.

- 승기천의 원천인 수봉산도 울창하고 깊은 산이 아님. 허허벌판에 

판자촌이 있는 곳이었음.

5. 인천 물줄기의 흐름

00:23:20~

00:29:35

- 동양장사거리(승기사거리) 진흥아파트 자리는 과거 화장터였음.

- 과거 남구청 자리였던 보건소 일대에 산이 있어 수봉산의 물이 대

부분 석바위 쪽으로 흘러감.

- 승학산의 물은 쌍용아파트, 진흥아파트, 동아아파트가 있는 신기

시장 일대로 흐름.

- 나머지 물은 관교동에서 연수구 쪽으로 빠져 연수구의 물길이 클 

수밖에 없음.

- 남촌동은 물을 메꾼 자리가 아니라 과거 호박밭이 있던 곳.

- 인하대로 가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했음.

- 용현성당 일대는 공동묘지였는데 이후 아파트가 들어섬.

6. 번화했던 인천의 지역들

00:29:36~

00:32:19

- 인천에는 애관극장, 동방극장, 미림극장, 오성극장, 현대극장, 인

천극장, 한일극장, 시네마극장, 중앙극장 등이 있었음. 한일극장

은 용일시장 안에 위치했음.

- 중구는 당시 인천시의 중심으로 현재 중구청 자리가 과거 시청 자

리.

- 여주, 이천의 모래가 제물포 남부역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로 인해 

미추홀구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생김.



7. 변화하는 미추홀구

00:32:20~

00:36:20

- 승기천 사진을 따로 찍은 것은 없음.

- 비가 온 뒤 물을 타고 올라온 미꾸라지를 잡으러 아이들을 데리고 

감.

- 개발로 헐려버린 주안2동 지역을 다시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

이 후회됨.

- 용현1.4동은 과거 판자촌으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물도 많이 흐

르지 않았음.

8. 미추홀구에 대한 바람

00:36:21~

00:41:06

- 55년 가량 미추홀구에 살고 있는 토박이.

- 미추홀구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음. 주민등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일 뿐.

- 개발보다는 있는 집을 잘 보수해서 사용했으면 함. 아파트를 짓는

다고 해도 기존 주민들은 떠나버리기 때문.

- 역사를 보존하는 다른 도시와 달리 건물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애처로움.

-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민간주택에서 사는 것은 불

편함이 있음.

9. 마무리 00:43:49~

00:44:41,

00:49:53~

00:50:31

- 60년대에는 아이들 교육하고 먹고 살기에 바빴음.

- 80년대 말이 되어서야 골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함.


